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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과 '전략적 인내'는 중국과 미국 입장엔 적합

우린 '北核 포기'와 '관여' 강력 주장·실시하는 게 옳아

對日, 역사 몰아세우기보다 전략적 협력의 틀을 키워야

한국의 외교안보에는 껄끄러운 두 나라가 있다. 북한과 일본이다. 북한은 언젠가는 통합해야 할 대상이면

서도 현재와 미래의 안보 위협이고, 일본은 동아시아의 파트너이면서도 과거사로 인한 질곡이 떠나지 않

는다. 북한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일본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한국 사람만 모른다는 속설(俗說)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둘 다 풀어볼 만한 숙제처럼 보인다는 게 아이러니다. 그러다 보니 강하게 압

박을 가하면 상대가 움직일 것이다, 고립되면 상대가 바뀔 것이다, 그래도 안 바뀌면 그냥 내버려두라는 등 

공세 전략의 부풀려진 기대들이 난무한다. 그래서인지 대북과 대일 전략에 쓰는 용어들이 비슷해졌다.

검증되지 않은 가설들과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는 전제들이 우리에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

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 국제적 고립을 통해 체제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길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북한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미국이나 중국으로서는 

감내할 수 있는 정책이다. 설사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보다 증가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은 북한의 핵위협

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중 양국에조차 고립과 압박이 북한의 체제 전환

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은 희망적 관측일 수 있고, 전략 부재 속의 외면에 그칠 수 있다. 지금 손쓸 수단이 

마땅치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데다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이니 그냥 기다려보자는 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북한의 핵 포기를 가장 강하게 주장해야 할 나라는 한국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에 실증적이

고 가시적이며 치명적인 위협이다. 미·중·일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도 인내심만 발휘하는 것은 한

국이 주어(主語)가 되는 전략적 선택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관여 정책에 앞장서야 할 나라도 한국이다. 중

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것이 특별히 불편할 게 없다. 하지만 한국에 북한은 통

합해야 할 같은 민족의 나라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억지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통합을 위한 관여를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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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하는 이유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의 주체적 눈은 더 개발되어야 한다. 과거사의 흠집을 들추어내서 일본을 어렵게 하

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본 몰아세우기는 중국에 어울리는 전략이다. 한국이나 주변국을 일

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을 협력 대상이 아닌 갈등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국내정

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안보이익이나 경제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의 후방 지원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안보를 담보해주는 필요조건이다. 한·일 간 경제적 연계는 아직도 경합적 부분보다 보완적 측면이 

강하다.

일본을 다루는 한국의 접근법은 미국과도 달라야 한다.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가하면 순응적으로 대응한

다. 압력이 강해질수록 일본 내 미국 우호세력이 결집한다. 미국이 없이는 일본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대일 압력을 강하게 행사하면 반한(反韓) 정서가 고개를 든다. 한국의 압력에는 

굴복하기 싫어하는 반발심리가 일부 집단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우익을 한국에 대한 우호 세력으

로부터 고립시키는 정교한 전략의 구사가 요구된다. 한국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뒷걸음질을 못 치도록 

견제구를 날리면서도 미래를 향한 전략적 협력의 틀을 키워가야 한다.

북한과 일본을 다루는 전략은 협력 증진과 갈등 관리라는 복안(複眼)의 지혜를 요구한다. 껄끄러운 부분을 

덜어내고 협력의 틀 창출을 통해 점진적 신뢰 구축과 장기적 화합의 길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북한은 여전히 한국의 안보 위협이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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